
Figure 1. Candle fir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 
place of usag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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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로 인한 화재는 2009년 이후 0.61%로 체 화재  그 비 은 크지 않다. 양 의 화재 사례

의 경우 2012년 1년간의 300건에 화재사례를 분석해 보면 테이블, 장식장, 종교  제단, 자제품 

등의 일상 생활 장소에서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(Figure 1). 이러한 장소

에서 사용되어 화재 장에서 증거물이 수거되고 감정 기 에 의뢰된다. 양  증거물의 경우 일반

인 유류화재증거물과 분석조건은 달라야 한다. 왜냐하면 양 의 경우 일반 인 휘발성이 강한 

유류와 다르게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. 하지만 양 와 련하여 증거물이 의뢰되고 분석될 때, 

분석 조건은 일반 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. 따라서 양 와 련하여 체계 인 연구를 통하여 양

와 련된 화재의 감정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. 

먼  양 의 성분을 알기 해서 양 의 재

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왁스(9종)  일반 인 

양 의 성분을 GC/MS(gas-chloromatography 

/mass-spectrometery)로 분석하 다. 표 인 

양 의 토탈이온크로마토그램은 figure 2와 같

다.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개수 22

개의 노말탄화수소부터 탄소개수 35개의 노말

탄화수소까지 노말탄화수소가 연속 으로 검

출됨을 알 수 있다. 일반 인 경유의 경우 

략 탄소개소 7∼22개의 노말탄화수소가 연속

으로 검출되는데, 이에 비해 탄소개수가 많

은 것이 특징이다. 이러한 이유로, 유류화재증

거물의 감정을 해서는 략 80℃ 정도의 오

에서 처리를 하 지만, 분자량이 큰 양  

화재증거물은 80℃에서 하게 되면 양 의 성분들을 찰할 수가 없음을 상할 수 있다. Figure 3

은 처리 온도에 따른 양 의 토탈이온크로마토그램을 보여 다. 이 경우 양  성분물질의 온도

에 따른 흡착을 해서 ACS(활성탄조각, activated charcoal strip)을 사용하 다. 양 와 ACS를 

함께 바이알에 두고 처리 온도를 각각 80 ℃, 120 ℃, 150 ℃로 하여 16시간 지나 노말펜탄을 사용

하여 ACS에 흡착된 양  성분 물질을 추출하여 GC/MS로 찰하 다. 80 ℃의 온도는 양  성분 

물질을 검출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온도 고, 120 ℃정도에서는 양 의 주성분 물질들이 검출되기 

시작하 고, 150℃의 조건의 실험에서는 탄소개수가 작은 노말탄화수소에서부터 양 의 주성분물

질의 노말탄화수소까지 검출되었다. 따라서 양 화재증거물의 경우 일반 인 유류증거물의 처리 

조건과 다르게 120 ℃이상의 처리 온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. 

아울러 양 의 열 특성을 찰하기 해서 DSC(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) 분석을 수행

하 고, 양 가 녹기 시작하여 열  변화를 일으키는 온도는 약 39℃임을 확인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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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ure 2. Total ion-chromatograph of a commonly used candle.

Figure 3. Total ion-chromatographs of the commonly used candle by extraction using by activated 
charcoal strips depending on oven temperatures, (a) 150 ℃, (b) 120 ℃, and (c) 80 ℃, respectively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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